
석유공사, 영국 북해유전 본격 개발
영국, Dana Petroluem 16억달러 프로젝트 승인 … 하루 4만배럴 생산

한국석유공사 자회사인 영국 원유 탐사기업 다나 페트롤리엄(Dana Petroleum)이 영국 정부로부터 16억달러

(약 1조7170억원) 상당의 유전개발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12월17일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에너지ㆍ기후변화부가 다나의 북해 북부 <해리스 앤 바라> 유전 개발에 관한 <웨

스턴 아일스> 프로젝트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나는 2010년 말 한국석유공사가 18억7000파운드(약 3조2500억원)에 인수했다.

다나가 승인받은 웨스턴아일스 프로젝트는 다나와 일본 석유기업 시에코(Cieco)가 각각 77%와 23%의 지분

으로 합작투자했다.

해리스 앤 바라 유전은 4500만배럴 이상의 원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2015년부터 하루 4만배럴

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집트, 노르웨이, 네덜란드, 아프리카 등지에서 석유를 탐사해 생산하는 다나는 앞으로 5년 동안 매출을 2

배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50억달러 상당의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마커스 리처드 다나사 최고경영자(CEO)는 “웨스턴 아이슬 프로젝트는 성장전략 핵심이며 2016년까지 원유

생산량을 하루 10만배럴로 2배 늘리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영국 에너지ㆍ기후변화부는 2012년 9건의 유전탐사 사업을 승인했으며 북해 유전 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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